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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이은숙
경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Impact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Mediation Effects of 

Coping

Eun-Sook Lee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와 처가 우울  주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처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한 상 성 조사연구이다. 간호 학생 147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고, 기술통계, 상 분

석, 계  회귀분석, Sobel test 방법으로 분석하 다. 간호 학생의 우울은 생활스트 스, 회피 심 처와 정  상 계를,
주  안녕감은 생활스트 스, 회피 심 처와 부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 심리  안녕감은 생활스트 스, 회피 심 

처와 부  상 계를, 문제해결 심 처와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 회피 심 처는 생활스트 스와 우울 간의 

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스트 스와 주  안녕감  심리  안녕감 간의 계에서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스트 스가 우울과 안녕감에 미치는 향에서 회피 심 처의 사용 정도가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스트 스 수 이 높은 간호 학생들의 우울을 감소하고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우선 으

로 간호 학생들의 스트 스 정도와 사용하는 스트 스 처 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피 심 처를 감소하고 

좀 더 효율 인 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트 스 처 재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coping on the impact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147 nursing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Nursing students who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had a higher
level of life stress, as well as a higher frequency of avoidance coping. Conversely, those who had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ad a lower level of life stress, as well as a lower frequency of 
avoidance coping. There were also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roblem 
solving coping. The results showed that avoidance coping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offer stress management
programs to reduce avoidance coping,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of life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to prevent 
depression and improve well-being among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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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생활스트 스란 생활환경에서의 혼란이 개인의 항상

성 유지를 하고, 이러한 을 충분히 처하지 못

할 때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1]. 국내 학생의 생활스
트 스 조사에 의하면 학생활에서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는 스트 스는 학업, 진로  취업, 가치   경제 문

제와 같은 당면문제 스트 스 고[2], 높은 수 의 스트

스는 다양한 부정  정서반응을 유발하고[2-4], 안녕
감을 해하는 것으로 밝 졌다[5-7]. 이러한 상을 반
하듯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8]에서는 학생
이 속한 18~29세의 연령 에서 정신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주요우울장애는 2006년에 비해 73.9%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간호 학생은 공 특성상 과 한 학업량, 시험, 임박

한 과제 제출에 한 압박감, 학업실패에 한 두려움, 
장시간의 공부 등 다양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고[9], 
타 공 학생들에 비해 학업 련 스트 스가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10]. 한 임상실습과 련하여 환자의 
고통이나 죽음, 실수나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한 
두려움, 시간 내 간호 업무 완수에 한 압박감, 부
한 비, 자신감의 결여, 지식과 임상술기의 부족, 실습
지도자의 불분명한 기 , 평가에 한 불안감, 실습지도
자나 간호사와의 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임상실습 스

트 스원에 직면하게 된다[9,11]. 
이러한 간호 학생의 스트 스는 간호 학생의 건강

과 안녕에 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신체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  불안, 우울 등의 심리  부 응

을 유발하여 간호 학생의 안녕감을 낮추고, 학생활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2-18]. 실제로 국내 간호 학생의 주  행복감과 삶

의 만족도는 일반 학생들보다 낮은 수 이었고[19], 
경증 우울은 20.3%, 등도  심한 우울은 11.3%로 실
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간호 학생이 20-3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8]. 우울은 가장 보편 인 스트 스 

반응으로써, 스트 스가 학생의 우울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임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20-22],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10,14, 
16,17]에서도 스트 스와 우울의 정  상 성이 밝 졌다.
한편 스트 스-취약성 모델에서는 스트 스가 발생했

을 때 개인 내에 잠재해 있는 취약성 요인이 발되어 

우울이 발생하지만 스트 스에 한 한 처방식을 

지니고 있다면 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3]. 
이는 환경  요인인 스트 스가 직 으로 심리  부

응을 유발할 수 있지만, 스트 스에 처하는 개인의 내

 요인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트
스 처는 원치 않는 스트 스 상황을 다루기 해 개인

이 사용하는 행동 ․인지  략들이고, 스트 스가 건

강에 미치는 부정  효과를 재할 수 있다[23]. 
학생을 상으로 스트 스 처의 매개효과를 확인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문제 심 처와 정서 심

처가 여자 학생의 생활스트 스와 우울증 사이에서 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3], 학생의 스트

스가 소극  처를 매개로 하여 우울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며[24], 학생 우울 측모형 연구[4]에서는 
처가 스트 스와 우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스트 스 처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에서는 생활스트 스와 자살

생각과의 계에서 정서 심 처의 부분 매개효과[25]
를 밝혔고, 스트 스가 심리  안녕감과 학생활 응

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 학생활 응모형 연

구[13]에서는 처의 직 효과는 유의하 지만 매개효

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스트 스와 우울, 안녕감 간에 스트 스 처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다양한 스트 스를 경험

하고 있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스트 스 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충분치 않았고, 처유형에 따른 

매개효과도 일 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우울

을 효과 으로 방하고 안녕감 증진을 한 략을 수

립하기 해 스트 스로 인한 심리  부 응의 발생 경

로에서 스트 스 처의 매개 작용을 구체 으로 연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주  안녕감은 쾌락주의  에서 안녕감을 

평가한 것으로, 인지  안녕감인 삶의 만족감과 정서  

안녕감인 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포함한 개념이다

[26]. 이에 비해 심리  안녕감은 자기실  으로 

자율성, 개인  성장, 자기수용, 삶의 목 , 환경  통제 

그리고 정  계라는 6가지 정  기능에 을 둔 

개념이다. 따라서 주  안녕감과 심리  안녕감이 모

두 고려되어야 안녕감에 한 보다 통합된 이해가 가능

하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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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학생활 스

트 스가 우울과 주 ․심리  안녕감에 향을 미치

는 경로에서 문제 심 처와 회피 심 처의 매개효과

를 분석하여 스트 스와 우울에 취약한 간호 학생들의 

스트 스 리와 우울 방  안녕감 증진 로그램 개

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가 처를 매개

하여 우울, 주  안녕감과 심리  안녕감에 향을 미

치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생활스트 스, 처, 우울, 안녕감 간의 상 계를 

악한다.
∙생활스트 스와 우울 사이에서 처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생활스트 스와 안녕감 사이에서 처의 매개효과

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 경험이 우울, 
주  안녕감과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을 악하

고, 처 략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한 상

성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상자는 J지역 소재의 2개 학교에 재학 
인 만 19세 이상의 간호 학생으로 임의 표출하 다. 
상자 수는 G*power 3.1.4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

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  (α)=.05, 효과 크기 .15, 검정
력(1-β) .95, 측변수 2개를 기 으로 하 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07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60명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설문에 응답한 자료  불성실한 설문 13
부를 제외하고 총 147부를 분석에 이용하 다. 

2.3 연구 도구

2.3.1 생활스트레스

간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를 측정하기 하여 학

생용 생활스트 스 경험 도구(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 RLSS-CS)[28]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50문항으로 인 계 스트 스에 해당하는 

친구, 연인, 가족  교수와의 계와 당면과제 스트 스

에 해당하는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 문제

의 총 8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사건의 경험 정
도를 4  척도(0:  그 지 않다, 3:그 다)로 재구성
하 다. 학생을 상으로 한 Chon 등[2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94 다.

2.3.2 대처 

Amirkhan[29]이 개발한 스트 스 처 략 평가지

(Coping Strategy Inventory, CSI)를 학생을 상으로 
타당화한 한국  스트 스 처 략 검사지(K-CSI)[30]
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33문항으로 처유형에 따
라 문제해결 심, 회피 심, 사회  지지추구의 3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경험했던 
스트 스 상황에서 문항이 제시하는 처반응을 취했던 

정도에 따라 3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해당 처 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문제해결 심 처와 회피 심 처 도구만을 

사용하 다. Shin 과 Kim[30]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문제해결 심 처 .88, 회피 심 처 

.6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과 .81이었다.

2.3.3 우울 

청소년과 성인을 상으로 우울증후군의 역학  연구

를 하기 하여 미국 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발한 역학연

구-우울 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수정보완하고 타당화한 한
국어  역학연구-우울척도(CES-D-K)[31]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4  척도의 20문항으로, 지난 일주일동안 경
험한 빈도에 따라 각 문항에 해 0 (  없었다)에서 
3 (매일 있었다)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16 을 기

으로 16  이상이면 임상  우울을 의미한다. Chon 
등[31]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3.4 안녕감 

주  안녕감은 Suh 와 Koo[32]가 개발하고 타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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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축형 주  안녕감 도구(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주  안녕감의 핵심요소인 삶의 만족, 정 정
서, 부정 정서를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
 척도이다. 삶의 만족감에 정 정서를 더한 후 부정 
정서를 뺀 수이며, 최  -15 에서 최고 39 이다. 
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과 정 정서 수 이 높으며 부

정 정서 수 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Suh와 Koo[32]
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3학년과 학교 1학년 학생을 
상으로 삶의 만족, 정 정서, 부정 정서 도구의 신뢰도
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α는 .70∼.83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80∼.84이었다.
심리  안녕감은 Ryff[33]가 개발한 심리  안녕감 

도구(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Kim 
등[34]이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자아
수용, 정  인 계, 자율성, 환경에 한 지배력, 삶
의 목 , 개인  성장의 6개의 차원을 포함하는 총 46문
항의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심리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34]이 한국 성
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6-.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
었다.

2.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 으며, 해당 학의 간호학과장과 담당교수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조를 구하 다. 헬싱키 선언
에 입각하여 연구 상자의 윤리  고려를 해서 학생들

에게 연구 목 과 내용 그리고 취지에 한 사  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생활 보호를 해 익명성과 비 보장을 

약속하 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거부, 단할 수 있음과 참여자의 
자료는 부호화하여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연

구가 종료된 이후 모두 폐기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연구
상자는 이러한 연구에 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

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
문지 작성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각 변수들의 정도는 기

술통계를 이용하 고, 생활스트 스, 처, 우울, 안녕감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검증
을 실시하 다. 생활스트 스와 우울, 생활스트 스와 

안녕감 사이에서 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지침에 따라 계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1단계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회귀
분석, 2단계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회귀분석, 그리
고 3단계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모두와 종속변수와의 회
귀분석을 실시하 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감소되었는지 확인하
다. 최종 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여 매개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23.8%, 여학생이 76.2%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평
균연령은 20.7±1.36세 다. 학년은 1학년 27.9%, 2학년 
34.7%, 3학년 22.4%, 4학년이 15% 고, 종교가 있는 경
우가 32.7%, 없는 경우가 67.3%로 없는 경우가 더 많았
다. 주  경제 상태는 68.0%가 ‘ ’으로 답했고, 
19.0%가 ‘상’, 8.2%가 ‘하’라고 인식하 다. 성 은 평

 3.5-4.0이 48.3%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35(23.8)
Female 112(76.2)

Age(yr) Mean age 20.69(1.36)

Grade

1st 41(27.9)
2nd 51(34.7)
3th 33(22.4)
4th 22(15.0)

Religion
Have 48(32.7)
None 99(67.3)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12( 8.2)
Middle 100(68.0)
High 28(19.0)
Non response 7( 4.8)

Average point 

＜2.5 2( 1.4)
2.5～3.0 9( 6.1)
3.0～3.5 42(28.6)
3.5～4.0 71(48.3)
 ＞4.0 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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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활스트레스, 대처, 우울, 안녕감의 정도

와 상관관계

간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는 평균 0.97 (0-3  척

도)이었고, 하  역에서 학업문제(2.00 ), 가치 문제

(1.40 ), 장래문제(1.32 ), 경제문제(0.91 )의 순으로 
수가 높았다. 처는 문제해결 심 처가 2.12 (3  

만 ), 회피 심 처가 1.62 (3  만 )으로 문제해결
심 처 수가 더 높았다. 우울 수는 19.89 (0-60
)으로 우울증상을 일주일에 1-2번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주  안녕감 수는 5.66 (7  만 ), 심리  

안녕감 수는 3.32 (5  만 )으로 보통 수 이었다

(Table 2).
간호 학생들의 생활스트 스는 우울(r=.50, p<.001), 

회피 심 처(r=.53, p<.001)와 정  상 계를 나타

냈고, 주  안녕감(r=-.58, p<.001), 심리  안녕감

(r=-.62, p<.001)과 부  상 계를 나타냈다. 문제해결
심 처는 심리  안녕감(r=.36, p<.001)과 정  상

계를 나타내었고, 회피 심 처는 우울(r=.54, 
p<.001)과 정  상 계, 주  안녕감(r=-.55, 
p<.001), 심리  안녕감(r=-.49, p<.001)과는 부  상

계가 있었다. 주  안녕감과 심리  안녕감은 정  

상 계(r=.63, p<.001)가 있었고, 우울(r=.-57, p<.001; 
r=-.46, p<.001)과는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3).

Table 2. Scores of Nursing Students' Life Stress, 
Coping, Depression and Well-being 

(N=147)

Category Variables Min Max Mean(SD)

Life stress

Friend 0.00 1.80 0.33(0.48)
Lover 0.00 2.33 0.62(0.60)
Family 0.00 2.67 0.62(0.68)
Faculty 0.00 3.00 0.56(0.59)
Grade 0.14 3.00 2.00(0.57)
Economy 0.00 2.86 0.91(0.79)
Future 0.00 3.00 1.32(0.69)
Value 0.17 3.00 1.40(0.70)
Total 0.14 2.14 0.97(0.43)

Coping
Problem solving coping 1.00 3.00 2.12(0.40)
Avoidance coping 1.00 2.82 1.62(0.42)

Depression 2.00 50.00 19.89(8.09)

Well-being
Subjective well-being -1.67 12.00 5.66(2.59)
Psychological well-being 2.22 4.49 3.32(0.38)

 

Table 3. The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Life Stress, Coping and Well-being

Variables LS PSC AC DEP SWB

LS 1

PSC -.10 1

AC  .53**  .02 1

DEP  .50**  .07  .54** 1

SWB -.58** -.01 -.55** -.57** 1

PWB -.62**  .36** -.49** -.46** .63**

LS=Life Stress, PSC=Problem Solving Coping, AC=Avoidance Coping, 
DEP=Depression, SWB=Subjective Well-Being, PWB=Psychological 
Well-Being
* p<.01, ** p<.001

3.3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회피

중심 대처의 매개효과

회피 심 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검증 
차와 Sobel test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처 략  

문제해결 심 처는 독립변수인 학생활 스트 스와 

상 성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에서 제

외하고, 회피 심 처의 매개효과만을 검증하 다. 다
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72로 0.1이
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는 1.39로 10미만이었으며, 상태지수는 1.0～10.17로 15
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Dubin Watson 검정결과는 1.80～2.07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 가정을 만족하 다.
생활스트 스와 우울 사이에서 회피 심 처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생활스트 스는 회피

심 처를 정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β
=.53, p<.001), 2단계에서 생활스트 스는 우울을 부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 다(β=.50, p<.001). 3단계에
서 생활스트 스와 회피 심 처를 함께 투입하 을 

때, 생활스트 스(β=.30, p<.001)와 회피 심 처(β
=.38, p<.001) 모두 간호 학생의 우울에 유의하게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스트 스가 간호 학생

의 우울에 미치는 향력이 감소하 으며, Sobel test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08, p<.001). 따라서 간
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와 우울과의 계에서 회피

심 처는 부분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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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ing Effects of Avoidance Coping 
between Nursing Students' Life Stress and 
Depression 

Step Predictors β t Adj. R2 F Sobel test(Z)

1 LS→AC .53 7.54** .28 56.83**

2 LS→DEP .50 7.00** .25 48.94**

3 AC→DEP .38 4.85**

LS→DEP .30 3.80** .35 40.06** 4.08**

 LS=Life Stress, AC=Avoidance Coping, DEP=Depression
 * p<.01, ** p<.001

3.4 생활스트레스와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회

피중심 대처의 매개효과

생활스트 스와 주  안녕감 사이에서 회피 심 

처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생활스트 스

는 회피 심 처를 정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β=.53, p<.001), 2단계에서 생활스트 스는 주

 안녕감을 부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 다(β
=-.58, p<.001). 3단계에서 생활스트 스와 회피 심 

처를 함께 투입하 을 때, 생활스트 스(β=-.39, p<.001)
와 회피 심 처(β=-.34, p<.001) 모두 간호 학생의 

주  안녕감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생활스트 스가 간호 학생의 주  안녕감에 미치

는 향력이 감소하 으며, 이는 Sobel test로도 입증되
었다(Z=-3.88, p<.001). 따라서 간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와 주  안녕감과의 계에서 회피 심 처는 부

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생활스트 스와 심리  안녕감 사이에서 회피 심 

처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생활스트 스

는 회피 심 처를 정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 고

(β=.53, p<.001), 2단계에서 생활스트 스는 심리  안

녕감을 부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 다(β=-.62,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생활스트 스와 회피

심 처를 함께 투입하 을 때, 생활스트 스(β=-.50, 
p<.001)와 회피 심 처(β=-.23, p=.003) 모두 간호
학생의 심리  안녕감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스트 스가 간호 학생의 심리  안녕감

에 미치는 향력이 감소하 으며, Sobel test에서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81, p<.001). 따라서 간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와 심리  안녕감의 계에서도 회

피 심 처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Avoidance Coping 
between Nursing Students' Life Stress and 
Well-Being 

Step Predictors β t Adj. R2 F Sobel test(Z)

1 LS→AC .53 7.54** .28 56.83**

2 LS→SWB -.58 -8.48** .33 71.90**

3 AC→SWB -.34 -4.53**

LS→SWB -.39 -5.25** .41 51.08** -3.88**

1 LS→AC .53 7.54** .28 56.83**

2 LS→PWB -.62 -9.59** .38 92.03**

3 AC→PWB -.23 -3.01*

LS→PWB -.50 -6.76** .42 53.12** -2.81*

 LS=Life Stress, AC=Avoidance Coping, SWB=Subjective Well-Being, 
PWB=Psychological Well-Being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와 처가 우울

과 안녕감에 미치는 향에서 처의 매개효과를 규명하

고자 수행하 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심으로 논의하고
자 한다.
간호 학생들은 생활스트 스  학업, 가치 , 장래, 

경제문제 등 당면과제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하 고, 그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 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활  학업  진로 등의 학
교스트 스로 가장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2, 10, 25]과 일 된 결과이다. 
한 간호 학생의 우울 정도는 19.89 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선행연구의 18.27 [10], 19.23 [14]보다 높았
고, 이는 반 으로 경한 정도의 우울이 있음을 의미한

다[17]. 우울은 정상  범주에서부터 정신치료의 도움이 

필요한 비정상  범주에 이르기까지 연속  특징이 있어

[4], 경한 우울 수 이어도 극 인 우울 리가 필요하

다[17]. 따라서 학생 상담  지도시 간호 학생의 학업

과 진로문제 스트 스를 핵심 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우울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에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학생활 스트 스  우울 리 

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들은 생활스트 스가 높을수

록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스트
스는 우울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
는 학생들의 생활스트 스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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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들[2-4]과 일치하는 결과
고, 특히 간호 학생의 학교생활이나 공불일치, 성  

등으로 인한 학업스트 스가 우울의 유발요인임을 밝힌 

연구[16]나, 간호 학생의 스트 스가 높을수록 우울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을[10,14,17,18]지지하
는 것이다. 간호 학생은 많은 양의 학습을 수행해야 하

고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에 조기 노출되는 경험으로 인

하여 스트 스와 우울이 높아질 수 있다[35]. 간호 학

생의 우울을 방하고 리하기 해서 효율  스트 스 

리가 필수 이므로, 간호 학생의 우울 재 로그램

에 스트 스 유발 요인을 확인하고 스트 스 증상을 조

기에 발견하고 리하는 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 학생들은 생활스트 스가 높을수록 주  안

녕감과 심리  안녕감이 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간호 학생을 상으로 스트 스와 주  행

복감[20], 취업스트 스와 주  행복감[36], 스트 스

와 행복지수[37]간의 부  상 계를 보고한 연구들뿐

만 아니라, 일반 학생을 상으로 스트 스와 주  

안녕감의 부  상 성을 보고한 연구들[6,7]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Por 등[35]의 연구에서도 간호 학생의 스트

스와 안녕감이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간호 학생의 스트 스와 임상실습 스트 스가 

낮을수록 심리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연구[13]
나, 일반 학생들의 생활스트 스가 심리  안녕감에 

부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한 연구[5,7]결
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간호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

해 주  안녕감이 낮고[19], 스트 스 수 이 높을수

록 우울, 자살생각 등과 같은 심리  장애를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간호 학생들의 안녕감 증진

을 한 재방안으로 학생활 반에 걸친 스트 스 

요인을 확인하고 리하는 것이 효과 인 략일 것이다.
한편 간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는 회피 심 처와 

정  상 계가 있었지만, 문제해결 심 처와의 상

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생활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회피 심 처를 많이 이용하지

만, 문제해결 심 처는 생활스트 스 수 과는 별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

로 문제 심 처는 생활스트 스, 자살생각과 상 성이 

없었지만 정서 심 처는 생활스트 스, 자살생각과 정
 상 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25]와 유사한 결
과이다. 반면 간호 학생의 스트 스가 문제 심 처와 

부  상 계를, 정서 심 처와는 정  상 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38]나 문제 심 처가 스트 스와 

부  상 계를 보이고, 정서 심 처는 스트 스와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14] 결과와는 차이
가 있었다. 

Lazarus 와 Folkman[23]은 스트 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문제 심 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정서 심 처를 많이 이

용한다고 하 다. 학생의 스트 스와 우울의 계에서 

문제 심 처의 조 효과를 검증한 연구[2]에서도 학
생의 스트 스 수 이 낮을 때는 문제 심 처를 사용

할수록 우울이 감소하 지만, 스트 스 수 이 높아지면 

문제 심 처 고집단의 경우 상 으로 우울의 감소폭

이 어 문제 심 처가 역완충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

고하 다. 이처럼 처는 스트 스 수 이나 상황에 따

라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
트 스를 수 별로 분류하지 않고 분석했기 때문에 스트

스와 문제해결 심 처 간의 상 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스트 스의 

수 별로 처와의 계를 확인하고, 처 략의 다양한 

하  체계를 구분하여 그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처 략에서 회피 심 처의 사용은 간호 학생들

의 우울과 정  상 계가 있었고, 주   심리  안

녕감과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피 심 

처가 부정  결과를 래하는 비효과 인 략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회피 처를 사용한 청소년의 우울

성향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39]나, 회피 심 처가 간

호 학생의 안녕감에 향을 미치는 가장 강한 부정  

측요인임을 확인한 연구[1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 학생을 상으로 소극  처를 할수록 우울이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난 연구[40],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정서 심 처가 우울이나 자살생각과 정  상 계를 

나타낸 연구들[14,25]과도 맥을 같이 한다. 회피 심 

처는 정서 심  처에서 가장 주요하게 구분되는 차원

으로, 스트 스 상황에 한 생각을 피하거나 경험하지 

않으려는 략들로 구성되며[29], 일시 으로 부정  정

서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 으로는 

정서조 에 효과 이지 않거나 오히려 심리  어려움을 

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학생이 경험하는 부 응

인 정서반응과 련된 처방식을 확인하고, 회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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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좀 더 효율 이고 극

인 처방식을 사용하도록 훈련한다면 우울을 감소시키

고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문제해결 심 처는 간호 학생의 우울  주

 안녕감과의 상 성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심리  

안녕감과는 정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나 청소년을 상으로 문제 심 처나 극  

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심리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된 선행연구들[41,42]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
반 학생을 상으로 문제 심 처가 주  안녕감에 

해당하는 인지 ․정서  안녕감[6], 생활만족도[40]와 
정  상 성을 보이고, 우울과는 부  상 성을 보고한 

연구들[2,40]이나, 간호 학생을 상으로 문제 심 

처의 사용이 우울과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14]와는 차이가 있었다. 문제 심 처는 개인

이 응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회피하려 하지 않

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주변 처 자원들을 
찾으려는 극 이고 정  처방식이다. 문제 심 

처는 간호 학생의 학생활 응에 요하게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43], 심리  건강에 정  

향을 미친다[42]. 따라서 심리  안녕감의 수 이 낮은 

간호 학생들은 스트 스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

하는지를 탐색하게 하고, 회피 심 처를 주로 사용하

는 경우 당면한 문제를 직 으로 다루는 문제 심 

처 략을 향상시키도록 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처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피

심 처는 간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와 우울의 계에

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생활스트 스가 

간호 학생의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치고, 동시에 
회피 심 처를 매개하여 우울을 발생시키는 경로를 나

타내는 것이다. 즉, 생활스트 스 자체만으로 우울이 발

생될 수 있고, 특히 스트 스 상황에서 회피 심 처를 

사용함으로써 우울이 발생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당면과제 스

트 스와 자살생각과의 계에서 정서 심 처방식이 

부분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연구[25]와 일맥상
통한다. 한편 여자 학생을 상으로 처방식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연구[3]에서는 문제 심 처를 많이 사용

하면 우울이 감소하고, 정서 심 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울이 증가하여 스트 스와 우울간의 계에서 

처기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회피

심 처만 생활스트 스와 우울간의 매개변수로서 유

의하 다. 이는 부 응  처가 우울, 불안과 스트 스

의 주요 측변수 고, 응  처는 유의미한 측변

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 응  처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울, 불안,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데 보다 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Mahmoud 등[44]의 주장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

한 회피 심 처는 간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와 

주 , 심리  안녕감과의 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고, 이는 생활스트 스가 간호 학생의 안녕감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회피 심 처를 매개로 

간 으로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스트 스가 간호 학생의 안녕감에 향을 미치

는 요한 측요인임을 확인한 선행연구들[20,36,37]과 
일치한 결과이고, 회피 심 처를 매개로 간호 학생의 

안녕감이 감소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Gibbons 
등[12]의 연구에서도 회피 처는 간호 학생의 심리  

고통을 측하는 가장 설명력이 강한 요인이었고, 장

실습 련 스트 스와 소진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간호 학생들이 스트 스 상황에

서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감정, 사고를 피하고자 회피  

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심리  응능력이 감소될 

수 있다. 회피 심 처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경험회피

는 인지처리 과정으로, 부정 인 개인의 경험이 일어났

을 때 이에 하지 않고, 이들 경험이나 이것을 일으키
는 상황을 바꾸려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45]. 경험회
피는 정신 병리를 일으키는 건강하지 못한 기능 인 차

원이기 때문에, Hayes 등[45]은 심리  유연성을 발달시

키기 한 재방법으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상
황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acceptance)하는 것을 제시하
다. 따라서 경험회피를 감소시키고 개인  경험을 있

는 그 로 수용하도록 돕는 수용- 념치료를 스트 스 

리 로그램에 목시킨다면 회피하려는데 쓰던 에

지를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회피  처를 감소시키고 부 응  정서

반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생활스트 스와 우울  안

녕감 간의 계에서 스트 스 처방식의 하나인 회피

심 처가 부분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이
는 스트 스 사건에 한 개인의 반응이 처행동에 의

해 매개된다는 스트 스 평가와 처이론[23]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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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 스 상황에 처한 간호

학생들의 정서 ․심리  응을 돕는 재 로그램 계

획시 우선 간호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 스 유형 

 정도와 스트 스에 한 부 한 처방식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회피 심 처를 감소시키는 략에 

을 맞추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즉 간호 학생이 경

험하는 부 응 인 정서반응과 련된 처방식을 확인

하여 회피 심 처를 감소시키고 건설 인 처 략을 

교육  훈련하는 스트 스 처 재 로그램을 개발하

고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생활스트 스와 처가 간호 학생의 우울 

 주 ․심리  안녕감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처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한 상 성 조사연

구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 학생의 우울은 생활스트

스(r=.50), 회피 심 처(r=.54)와 정  상 계를 

나타내었고, 주  안녕감은 생활스트 스(r=-.58), 회
피 심 처(r=-.55)와 부  상 계를 나타내었다. 간
호 학생의 심리  안녕감은 생활스트 스(r=-.62), 회피
심 처(r=-.49)와 부  상 계를 나타내었고, 문제
해결 심 처(r=.36)와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 
한 회피 심 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생활스트
스와 우울 사이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Z=4.08), 생활스트 스와 주  안녕감  심리  안

녕감 사이에서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3.88, Z=-2.81). 이는 생활스트 스가 우울과 안녕

감에 미치는 향에서 회피 심 처의 사용 정도가 핵

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스트
스 수 이 높은 간호 학생들의 우울을 감소하고 안녕감

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우선 으로 간호 학생들의 스

트 스 정도와 사용하는 스트 스 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피 심 처를 감소하고 좀 더 효율 인 

처 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트 스 리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

양한 스트 스 처 유형별로 매개효과와 조 효과를 비

교 검증하는 연구와 우울 방  안녕감 증진을 한 

스트 스 처 재 로그램의 개발과 재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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